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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 
해운업계와 현안 논의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해운협회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 
 - 해운기업 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협조와 지원 당부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2일(금) 해운기업 대표로 구성된 해운협회 

임원진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해운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해운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황 장관은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전쟁 상황 속에서도 우리 수출입 물류의 

최전선을 지키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해운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해운기업 부산 이전 및 북극항로 진출 등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해운업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갇혀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해운업계가 우리 선원 및 선박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며, “정부는 

중동전쟁 피해 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비롯하여 부산 이전 해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이전 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산에서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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